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EDITORIAL

노르웨이 청년 사업가가 말하는
한류 그리고 아쉬움

지난 4월 3일, ‘엔콘텐츠’는 K-POP의 현주

소를 알아보기 위해 좌담회를 마련했다. 좌

담회에는 K-POP과 드라마에 반해 한국

말을 배우고, 한국의 다양한 제품과 문화를 

경험하고, 아예 한국에서 새로운 인생을 설

계하는 외국 청년들이 참석했다. 그 중에서 

노르웨이 청년 사업가 마리나의 얘기는 오

랫동안 큰 울림을 줬다. 

그에게 한류란 ‘꿈’이고 ‘에너지’다. 한국

의 아티스트들은 열심히 노력해서 꿈을 이

룬 사람들이기 때문에 선망하는 것이고, 그 

모습을 보면서 ‘나도 할 수 있다’는 동기부

여가 된다고 강조했다. 그의 말에서 한류는 

단순히 유행이나 상품이 아니라 ‘가치관’ 

혹은 ‘신념’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. 

마리나에 따르면 한류가 세계적 인기를 

얻고 있지만 아직도 콘텐츠와 정보에 목마

른 지역이 많다. 유럽만 해도 K-POP을 비

롯해 한국 콘텐츠에 대한 정보 욕구가 강하

지만 이를 마땅히 해소해주는 채널이 없다

고 하소연 했다. 좌담회의 다른 참석자들도 

한류와 한국의 콘텐츠 정보를 제대로 접할 

길이 없다고 한 목소리로 말했다. 일본인과 

중국인 참석자는 ‘잘못된 번역’으로 인한 

오해와 불쾌감을 지적하기도 했다.  

한류는 엄밀히 말하면 ‘수요자들의 흐

름’이다. 정부나 기관에서 의도적으로 공급

해 형성된 문화현상이 아니라 각국의 수요

자들이 한국 대중의 드라마, 노래, 춤 등에 

적극적으로 반응해서 생긴 결과물이다. 따

라서 한류를 지속시키고 한국의 콘텐츠가 

세계로 확장되려면 이런 수요자들이 한국

의 아티스트와 더 접촉하고 콘텐츠를 경험

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

한다.  

현재 한류에 대한 정보는 한류 팬들의 

자발적인 노력으로 전파되고 있다. 열혈 팬

들이 한국 아티스트들의 소식과 동향을 빠

르게 번역하고 팬 커뮤니티에 경쟁적으로 

올리는 게 대부분이다. 중국이나 일본 등 

한류가 활발한 나라는 민간 사업자가 그 역

할을 하고 있다. 그러나 아프리카 등 한류 

소비가 적은 곳은 수요자들이 한류 소식을 

접하기가 어렵다.

현지어로 정확하게 번역된 한국 콘텐

츠 정보 전달은 확산을 낳는다. 확산은 곧 

영향력으로 이어진다. 때문에 전문가들은 

세계 사람들이 한국 콘텐츠에 쉽게 접근할 

수 있도록 번역가와 에이전트 등 다양한 

‘메신저’와 ‘채널’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

고 말한다. 

좀 더 많은 국가에서, 좀 더 다양한 인

종이 한류를 소비할 수 있으려면 그 나라 

언어로 손쉽게 정보를 접할 수 있는 방안이 

시급히 마련돼야 한다. 노르웨이 청년 사업

가 마리나의 바람이기도 하다. 


